
What ignites mental toughness for taekwondo players 
in training and competition?

Jin Ah Nam & Young Kil Yun*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explore the factors that ignite the mental toughness of

Taekwondo players and to compare report ratios concerning the explored factors between training and

competition. [Methods] An open-ended questionnaire conducted 123 Taekwondo players offered raw

data that stemmed the from 379 training and 369 competition situation. The raw data was categorized

by an inductive approach, and the report ratios of both general and specific domain mental toughness

in training and competition were compared. [Results] The results of this categorization were as

follows. First, the mental toughness ignition factors of Taekwondo players are commonly categorized as

willing to goal, external pressure, reward expectation, challenge, and social support. Second, factors were

prioritized into reward expectation, challenge, willing to goal, social support, and external pressure.

Third, willing to goal and external pressure were often reported in training, while reward expectation

and challenge were more often reported in a competition. Social support showed similar ratios in both

settings. [Conclus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offer interesting results in the context of the ignition

of mental toughness, while being utilized as a fundamental database for the development of mental

social support strategies the help Taekwondo players ignite their mental toughness in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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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훈련이나 경기를 하다보면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
에 직면할 때가 있다. 순간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선수는
정신력을 발휘하여 신체적 고통이나 심리적 역경에도 포
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목표를 향해 간다. 정
신력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
게 만드는 선수의 심리자원이다. 훈련이나 경기에서 무
엇이 선수의 정신력에 불을 붙이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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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력에 대한 스포츠심리학계의 관심은 심리적 강인
함(Kobasa, 1979)이나 고통 인내 및 승부욕(Porter
& Foster, 1986) 등 역경을 견디는 심리자원 관점에
서 논의되었다. 동시에 정신력은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
해하고 통제하는 능력(Loehr, 1982), 압박과 스트레스
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수행에 안정을 유지하는 능력
(Cough & Earle, 2002) 등 내적인 중재기술 관점으
로 접근되었다. 더불어 목표달성과 승리를 위해 자신의
수행을 지속하는 힘(Porter & Foster, 1986)이나 역
경에 직면해서도 높은 동기수준을 잃지 않는 능력
(Gould et al., 1987)등의 동인(drive)으로 간주되기
도 하였다.
한편, 태권도선수는 훈련에서 강도 높은 훈련 일정과

프로그램은 물론 체중감량의 고통에 직면하고, 경기에서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017, Vol. 28. No. 2, 474-486. 체육과학연구

https://doi.org/10.24985/kjss.2017.28.2.474 ⓒ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Ignition factors of mental toughness of taekwondo players 475

상대의 위협적인 타격과 토너먼트 경기 방식의 압박감
그리고 부상 위험 등 다양한 압박 상황에 노출된다. 이
러한 종목 특성으로 인해 태권도선수는 훈련과 경기에서
한계 상황에 빈번하게 직면한다. 태권도선수의 경기력에
서 심리요인의 영향이 크고(Yun et al., 2006), 심리
요인 중 정신력은 핵심 경기력 자원(Jeong & Kim,
2004; Jung, 2013; Kim et al., 2016;)으로 실제
경기에서 중시(Lee et al., 2015)되고 있다.
국내에서 정신력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

맥락에서 운동선수를 역경 극복의 표상으로 부각시킨 사
회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로
인해 정신력의 개념에는 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하려는 의
지의 정도(Kim et al., 1998)나 정신적인 강인함
(Chung et al., 1998) 등 정신적인 강인성이 내포되어
있다. 동시에 경쟁에서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으로 발휘
하게 하는 힘(Kim et al., 2000)이나 역경에서 승리에
대한 강한 성취 욕구에 의해 투지와 끈기를 발휘하는 능
력(Kim, 2002) 등 승리를 목적으로 역경을 견디는 동
기적 자원의 의미를 포함한다. 이처럼 정신력은 선수가
승리를 위해 역경을 극복하면서 수행을 지속하게 하는
심리자원으로 요약된다.
정신력의 구성에는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특히

문화적 맥락이 정신력의 구성 요소를 변화시키기도 한
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정신력의 하위요소로 자신감과
각성수준 및 태도, 시각화, 주의조절 능력, 동기수준, 긍
정적 에너지(Loehr, 1982)와 같이 수행을 위한 전략
관련 변수를 제시한다. 여기에 승부욕과 몰입(Bull et
al., 1996) 또는 도전과 통제(Clough & Earle,
2002) 등 개인의 내적요소를 추가하여 정신력을 다루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정신력의 하위요소로 자신감, 투
혼, 승부욕, 최선의 노력(Chung et al., 1998) 등의
변수가 제시되다 이후 자제력, 의지력, 분발력, 집중력
(Kim et al., 2000), 인내, 끈기(Kim, 2002) 등 승리
를 위해 역경을 극복하는 심리적인 강인함과 태도에 주
목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신력 연구는 정신력의 내용 중심으로 크

게 세 가지 유형으로 요약된다. 첫째, 정신력 개념화와
측정 도구 개발(Jones et al., 2002; Kim et al.,
1998; Kim, 2002; Loehr, 1982) 등 정신력의 속성

을 탐색한 연구, 둘째, 정신력과 리더십(Seo et al.,
2014), 수행전략(Kim, 2009), 자기관리(Lim &
Kim, 2008), 실패내성(Seong & Park, 2012), 주의
형태(Park, 2000) 등 다른 심리 요인과 관계를 분석한
연구, 그리고 셋째, 경기력 수준(Jo & Um, 2004;
Kim & Ha, 1995; Lee & Seong, 1992)이나 선수
특성에 따른 정신력의 양상(Kim et al., 2004; Kim
et al., 2009)을 논의한 연구 등이다.
이처럼 정신력의 연구는 개념화나 도구개발, 다른 변

수와의 관련성 등 정신력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정신력의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신력의 내용은 물론 발현 맥락에 대한 이해
또한 중요하다. 즉 훈련이나 경기에서 선수가 한계 상황
에 진입하고, 한계를 극복하면서 수행을 지속하는 과정
과 같은 정신력 발현 맥락에 대한 관심이 병행되어야 한
다. 최근 스포츠심리학 연구에서 맥락 반영의 필요성 제
기(Yun, 2014)와 정신력의 형성과정 탐색 연구(Kim
& Kim, 2015; Park, 2014) 등은 심리요인의 발현
맥락 주목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심리요인에 대한 이해
의 폭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맥락 반영 관점에서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상황 특수

성이 고려되기도 한다. 동일한 심리요인도 상황에 따라
유발요인이나 극복방법이 달라지고(Ha & Kim,
1996), 선수가 훈련이나 경기 상황에서 겪게 되는 심리
적인 경험에는 차이가 있다(Kim, 2003). 또한 경기 진
행에 따라 선수가 경험하고 활용하는 심리기술의 빈도가
달라지기도 한다(Kim et al., 2000; Lee & Gu,
2003). 이러한 맥락 가변성은 심리변수의 이해를 위해
내용은 물론 심리변수의 작용과 발현 맥락에 대한 관심
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상에 따라 본 연구는 태권도선수의 정신력 발현 맥

락에 주목하여 훈련과 경기에서 태권도선수의 정신력 발
화요인을 탐색하고, 상황에 따른 정신력 발화요인의 영
향을 비교할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가 훈련과 경
기에서 태권도선수의 정신력 발화요인에 대한 이해와 정
신력 발현 맥락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태권도선수
의 정신력 발휘를 촉진하기 위한 심리지원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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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연구참여자

태권도선수의 정신력 발화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개
방형설문에는 경력 10년 이상의 성인 태권도선수가 참
여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Table 1>과
같다.

Player Men(N) Women(N) Total(N)
University 29 14 43

Professional 45 35 80
Total 74 49 123

Table 1. Study participants

조사도구

태권도선수의 정신력 발화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개
방형설문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개방형설문지는 정
신력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Kim, 2002; Kim et al.,
2010)를 고찰하여 초기문항을 구성한 뒤, 훈련장과 경
기장을 방문하여 대학 및 실업선수를 대상으로 예비조사
를 진행하였다. 3차례에 걸친 예비조사 결과 선수들의
문항이해도나 응답의 적절성과 다양성이 수용 가능한 수
준임을 확인하고 “당신은 무엇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정신력을 발휘하였습니까?”로 최종
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훈련과 경기 상
황을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훈련과 경기에서 태권도선수의 정신력 발
화요인을 탐색하고, 상황에 따른 정신력 발화요인의 영
향을 비교하기 위해 <Fig. 1>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먼저 자료 수집을 위해 선행연구 고찰과 3차례의 예

비조사 그리고 전문가 조언을 통해 개방형설문지를 제작
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자가 훈련장과 경기장을 방문하
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의사를 물
었으며, 이에 동의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
였다. 설문 진행 단계에서 연구자는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설문작
성시간은 약 25분가량 소요되었다.
개방형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전사하여 원자료로

확보하였다. 원자료는 의미분석을 통해 일치되는 자료를
통합하고, 내용의 유사성에 따라 세부영역과 일반영역으
로 분류하는 귀납적내용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는 연구진, 태권도감독, 심리학 박사 2인이 참여
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검토하고, 내용타당도를 확인
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태권도선수의 정신력 발

화요인의 훈련과 경기에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영역
별, 요인별 응답빈도비율을 산출하였다. 연구진과 태권
도전문가 1인, 그리고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스포츠심리
학 전공 박사 2인이 참석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상황
에 따른 정신력 발화요인의 응답빈도비율을 토대로 일반
영역과 세부영역 수준에서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종합 단계에서 연구진, 태권도 전문가 1인,

스포츠심리학 전공 박사2인이 참여한 협의회를 거쳐 내
용을 확정하였다. 이후 확정된 결과에 대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진의 해석을 반영하여 논의하였다.

Fig. 1. Study process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로부터 재현가능하고 타당한 추론
을 이끌어내는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
다. 구체적 내용에서 일반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귀납적
내용분석을 통해 내용의 의미나 유사성에 따라 유목화
한 후 원자료, 세부영역, 일반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연구진과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스포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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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 전공 박사 2인, 태권도 전공 교수 1인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내적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도출
된 정신력 발화요인의 훈련과 경기에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영역별, 요인별 응답빈도비율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및 논의

훈련과 경기에서 정신력 발화요인

훈련과 경기에서 태권도선수의 정신력 발화요인 탐색
을 위한 개방형설문 결과, 총 748개의 원자료가 수집되
었다. 훈련과 경기에서 태권도선수의 정신력은 다음의
이유로 발화된다.

훈련에서 정신력 발화
훈련에서 태권도선수의 정신력 발화요인 탐색을 위한

개방형설문에는 총 379개의 원자료가 수집되었다. 수집
된 원자료는 20개 세부영역으로 범주화하였으며, 세부
영역은 목표의식, 보상기대, 외적압박, 사회적지지, 도
전정신의 5개 일반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훈련에서 수
집된정신력발화요인의범주화결과는 <Table 2>와같다.
태권도선수는 훈련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경기대비, 목표, 성장, 꿈 등의 목표의식으로 정신력을
발화시킨다. 특히 실력향상과 관련한 목표, 경기에 대비
한 체중이나 컨디션 조절 목표 등 대회 준비를 위한 목표
가 훈련 중 정신력 발화에 관여한다. 목표는 스포츠에서
선수의 훈련 태도가 바람직한 모습이 되도록 하는 나침
반 역할을 한다(Kim & Kim, 2013). 또한 목표는 선
수의 수행동기 향상은 물론 노력 투입을 촉진시키기도
한다(Locke, 1986).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한 목표에
따른 성취 의지가 노력을 배가시키는 순환(Kim, 2002)
은 목표와 목표로 인한 노력 투입 과정에서 정신력 발화
가 구체화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태권도선수는 훈련 중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경기에

서의 좋은 결과, 휴식, 진로, 사회적 인정, 금전 등의 보
상기대를 하면서 정신력을 발화시킨다. 개인의 성공적
수행이나 보상에 대한 기대는 노력지속과 내적동기에 정

Raw date
(N)

Sub category
(N)

General 
category(%)

Improve one’s performances(11), 
Bear now then could bear at 
competition(6), Make up for 
weaknesses(6), Maintaining 

condition(6), Losing weight(4), 
Thinking of next competition(3)

Competition
preparation

(36)
Willing to 

goal
(26.3)Have goals(20), To achieve 

goals(12), Clear sense of purpose(4) Goal(36) 

For one’s development(12), For the 
future(5), To be the top(1) Growth(18)

To achieve the dreams(10) Dream(10)
Win a prize(28), Gold medal(16), 
Want to get a medal(11), To be a 

national team member(8)
Competition
result(63)

Reward 
expectation

(24.3)

Thinking of rest after training(6), 
Holidays(4), Free time(3), Sleep-over(2) Rest(15)

Enter a wished school(4), For 
better career path(2)

Career 
path(6)

One’s pride(2), On TV as well 
known person(1), Honor(1), To be 

recognized(1)

Social 
recognition

(5)
Want to be a pensioner(2), Prize 

money(1) Money(3)

For atmosphere of training(16), 
Responsibilities to do(6), 

Responsibilities for team(5), God 
watching me(1)

Responsibility
(28)

External 
pressure
(19.8)

Thinking of rival(11), Do not be 
inferior to colleagues(8) Rival(19)

Coach’s and head coach’s 
reprehensions(8), Do not be 

criticised(4), Pressure of seniors(2), 
Get more task afterwork(1)

Threatener
(15)

Coach’s expecting(3), Parents’ 
expecting(3), Do not disappoint 

people supporting me(1)
Fulfillment of
expectation(7)

Nothing can do except athletic(3), 
Fear of drop out of the life(2), 

Give up school studying(1)
Crisis 

consciousness(6)

Parents sacrificing for me(21), Thinking 
of parents(19), Loving family(9) Family(49)

Social 
support
(15.2)

Supporting of colleagues(5), Friends 
having positive influences for me(2) Colleague(7)

Cheering of coach(2) Coach(2)
Utmost efforts(12), Achievement 

after hard training(5), Surpass the 
limits of one’s ability(4), 

Habitual/Instinctive(2), Pleasure(1), 
Do not want to give up(1)

Pursuit of 
limit(25)

Challenge 
(14.3)Battle with oneself(14), Promise 

with oneself(3)
Challenge 
oneself(17)

Do not want to lose(7), To win(4), 
Bitter memories of losing(1)

Desire of 
victory(12)

Table 2.  mental toughness ignitor in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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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향(Jeong & Park, 2007; So, 2013)을 미치는
운동참여 동기(Seong & Kim, 1996)라는 점을 감안
해보면 보상에 대한 기대가 선수의 동기 측면을 자극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외적보상과 연결된 외적동
기는 내적동기 약화와 수행불안 증가(Medic et al,
2007)의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에 보상기대의 방향을 내
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태권도선수의 정신력은 훈련 중 책임감, 경쟁자, 위협

자, 기대부응, 위기의식 등의 외적압박을 통해서도 발화
된다. 압박의 기저에는 직업선수로서의 책임감이나 팀
동료 및 동일 체급의 라이벌에 대한 경쟁심, 선배와 지
도자에 대한 두려움 등 환경 특성이 자리한다. 실제로
선수는 팀 훈련 분위기에서 무언의 압박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압박은 정신력 형성기에 자기강화 및 투
지를 증가시키는 원인(Kim & Kim, 2015)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신력의 기저에 긍정심리자본이 매개한다
는 사실(Yun & Jeon, 2015)을 감안하면 외적압박이
나 통제로 인한 반응은 정신력 발휘보다 규제에서 오는
실패회피동기일 개연성이 있다.
태권도선수의 정신력은 훈련 중 가족, 동료, 지도자

등의 사회적지지로 발화되기도 한다. 주요타자의 지지는
개인에게 고마움 등의 긍정정서를 유발시켜 개인의 행동
(Kim & Yi, 2009)과 선수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
(Coleman & Iso-Ahola, 1992). 특히 태권도는 선수
와 지도자의 상호지지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
(Kim et al., 2000)으로 지도자의 정서적 지지는 운동
몰입(Cho & Jeon, 2015)이나 노력의 촉진제(Yun &
Jeon, 2013)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지지는 선
수가 훈련에서 역경에 처했을 때 정신력을 발현의 기반
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훈련에서 태권도선수의 정신력은 한계추

구, 자신과의 싸움, 승리욕 등의 도전정신에 의해 발화
된다. 스포츠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연습을 하는 분야이
다. 한계상황을 선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도전의욕을
발휘했을 때 분투노력이 나타나는데(Kim, 2002), 정
신력 발현 맥락에서 선수가 한계상황을 도전적으로 바라
보는 태도가 정신력 발화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훈련에서 태권도선수의 정신력은 선

수가 역경 상황에 직면했을 때 목표의식을 가지거나, 추

후 보상에 대한 기대, 그리고 주요타자의 지지에 대한
감사 등으로 인해 발화된다.

경기에서 정신력 발화
경기에서 태권도선수의 정신력 발화요인 탐색을 위한

개방형설문에는 총 369개의 원자료가 수집되었다. 수집
된 원자료는 19개 세부영역으로 범주화하였으며, 세부
영역은 보상기대, 도전정신, 사회적지지, 목표의식, 외
적압박 등 5개 일반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경기에서 정
신력 발화요인의 범주화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경기에서 태권도선수는 한계에 직면했을 때 훈련량,

경기결과, 사회적 인정, 금전, 진로, 휴식 등의 보상기대
로 정신력을 발화시킨다. 특히, 선수는 경기에서 자신이
견뎌온 훈련과정에 대한 생각과 좋은 경기결과,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 고양, 금전 혜택, 원하는 진로 등에 대한
기대로 정신력을 발화시킨다. 태권도선수는 훈련과 체중
조절을 병행한 자신의 노력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에 대
한 정당한 대가를 기대하는 인고보상수반심정논리(忍苦
報償隨伴心情論理)를 보인다(Choi & Jung, 2001).
이처럼 훈련량에 대한 보상심리가 정신력 발화와 관계되
기도 한다.
경기에서 태권도선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승리욕, 한계추구, 자신과의 싸움 등 도전정신으로
정신력을 발화시키기도 한다. 승리욕은 승리에 대한 열
망으로 경기에서 정신력의 하위 개념(Chung et al.,
1998; Kim, 2002)인 승부욕으로 구체화된다. 승부욕
은 선수 스스로 심리적 고양을 통해 투지를 높이게 하는
(Kim & Kim, 2015) 반면, 과도한 승부 집착으로 신
체 및 정신적 고통을 증폭(Yo & Yi, 2004)시키는 양면
성을 지닌다.
경기에서 태권도선수는 역경에 처했을 때 가족, 동료,

지도자의지지등사회적지지를통해서정신력을발화시킨
다. 실제로 선수의 안정적 가정환경은 성장자원(Chang,
2011)이 되고, 부모의 관심 또한 정신력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Kim & Kim, 2015). 지도자 또한 선수의 정신
력 형성에 토대(Kim & Kim, 2015)가 되기도 하는데,
지도자의 언어적 강화나 행동이 승부욕을 작동(Shin et
al., 2001)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주요타자자의 지지는
정신력 발화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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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data
(N)

Sub category
(N)

General 
category(%)

Do not waste of time of 
hard training(37), Memories 

of training for 
competition(9), Do not waste 
of effort to losing weight(5), 
To feel worth of training(2)

Amount of 
training(53)

Reward
expectation

(38.2)

Gold medal(21), Win a 
prize(11), National team 

member(6)
Competition 

result(38)

Keep one’s pride(14), 
Honor(8), To be recognized(1)

Social 
recognition(24)

Prize money(11), To 
increase one’s salary(4), 

Want to be a pensioner(1)
Money (16)

Enter a wished school(6), 
Better career path(1)

Career 
path(7)

Holidays(2), Rest(1) Rest(3)
To win(35), Do not want 
to lose(25), Pleasure to be 
a winner(13), Strong desire 

of winning(11)

Desire of 
victory(84)

Challenge
(31.7)

Finish the game without 
remorse(15), Always do 
one’s best(6), Enjoying 

competition(3)

Pursuit of 
limit(24)

Battle with oneself(7), Do 
not being shamed on me(2)

Challenge 
oneself(9)

Family’s supporting(18), 
Thinking of parents(12), 

Parents go through for me(12)
family(42)

Social
support
(14.4)

Cheering sound of 
colleagues(6) Colleague(6)

Coach’s supporting(3), 
Coach who believes and 

encourages me(2) 
Coach(5)

To achieve goals(5), Have 
goals(4), Clear sense of 

purpose(4)
Goal(13)

Willing to
goal
(8.2)Self development(6), For the 

future(3), To be the top(3) Growth(12)

To achieve the dreams(5) Dream(5)
Responsibilities for team(6), 
Have to do(3), People who 

go through for me(1), 
Responsibility(1)

Responsibility(
11)

External
pressure

(7.6)

Family’s expecting(5), Coach’s 
and head coach’s expecting(3), 

Many people’s eyes(2)

Fulfillment of  
expectation

(10)
Thinking of remaining in 

one’s team(2), Maintaining 
of living(1), Pressure of 

good result(1)

Crisis 
consciousness(4)

Do not be criticised(2), 
A tough teacher(1) Threatener(3)

Table 3. mental toughness ignitor in competition 목표의식 또한 경기에서 태권도선수의 정신력을 발화
시킨다. 태권도선수에게 경기는 자신의 꿈이나 목표, 발
전된 자아상을 구체화하고 확인할 수 있는 무대이다. 목
표설정은 선수의 긍정적 상황평가와 관련된 전략(Jung
& Lee, 2013)으로, 집중력이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Chung, 2006) 동시에 정신력 형성의 핵심 맥락조건
(Kim & Kim, 2015)이기도 하다. 경기의 역경에서 목
표로 견인된 선수의 성취의지(Kim, 2002)가 정신력 발
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에서 태권도선수의 정신력은 경기 중

책임감, 기대부응, 위기의식, 위협자 등의 외적압박으로
인해 발화된다. 태권도선수는 경기에서 자신은 물론 소
속팀의 명예나 주요타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
박감을 경험한다. 실업팀선수의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정신력을 발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절박감과관련해단기적으로처벌이나두려움을조장하는
방법으로 선수의 생각이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있겠
지만(Megeau&Vallerand, 2003;Weinberg &Gould,
2005),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제전략은 선수의 정서와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ong et al., 2016).
이상을 종합하면 경기에서 태권도선수의 정신력은 선

수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기반으로 주요타자의 사회적
지지에 힘을 얻거나 경기결과로 인한 추가적 보상기대,
그리고 한계 상황에 대한 도전적 태도 등으로 인해 발화
된다.

훈련과 경기에서 정신력 발화요인의 차이
훈련과 경기에서 태권도선수의 정신력 발화요인의 응

답빈도비율을 일반영역과 세부영역에 따른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훈련과 경기에서 태권도선수의 정신력 발화요인의 일

반영역의 비교 결과는 <Fig. 2>와 같다. 훈련에서는 목
표의식과 외적압박이 정신력을 발화요인으로 응답빈도
비율이 높은 반면, 경기에서는 보상기대와 도전정신이
높다. 한편 사회적지지는 훈련과 경기 상황에서 응답빈
도비율이 유사하다.
훈련과 경기에서 정신력 발화요인 응답빈도비율의 평

균은 보상기대 31.3%, 도전정신 23.0%, 목표의식
17.3% ,사회적지지 14.8%, 외적압박 13.7% 순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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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general factors between training and 
competition

인다. 이러한 결과는 태권도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 힘
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외적인 보상 기대
와 도전이나 목표의식 등 내적 동기 중심으로 고통을 이
기는 대응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을 보여준다. 외적보상
으로 인한 동기의 소진이 주로 논의(Song et al.,
2016)되지만 선수가 역경을 이기는 현실적 자원 중의
하나가 외적보상에 대한 기대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반면 외적 압박에 의한 정신력 발화가 확인되기는 하였
으나 가장 낮은 응답빈도비율을 보인다. 통제 전략으로
선수의 자율성이 제한될 경우 정신력이 약화(Song et
al., 2017)될 수 있음을 감안해 정신력 발화 전략으로

활용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훈련과 경기에서 정신력 발화요인 응답빈도비율의 차

이의 절대치는 목표의식 18.1%, 도전정신 17.4%, 보
상기대 13.9%, 외적압박 12.2%, 사회적지지 0.8%
순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목표의식, 도전정신, 보상
기대, 외적압박이 상대적으로 훈련과 경기에서 정신력
발화요인으로 다른 양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 반면 사회적지지는 훈련과 경기에서 응답빈도비율
이 유사한데, 이는 선수의 정신력 발화에서 사회적지지
가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불변요인(Yun &
Jeon, 2015)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훈련과 경기에서 정신력 발화요인 세부영역 응답빈도

비율의 비교 결과는 <Fig. 3>과 같다. 훈련에서 정신력
발화 세부요인의 응답빈도비율은 경기결과, 가족, 목표,
경기대비, 책임감이 높게 나타나고, 경기에서는 승리욕,
훈련량, 가족, 경기결과, 사회적인정, 한계추구 등이 높
게 나타난다. 경기결과나 가족은 훈련과 경기에서 공통
적으로 정신력 발화요인으로 높은 응답빈도비율을 보이
고 있다. 반면, 목표, 경기대비, 훈련량, 승리욕은 경기
와 훈련에서 응답빈도비율의 차이를 보여 정신력 발화
세부요인의 상황 특수성을 반영한다.

Fig. 3. Comparison of sub factors between training and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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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에서 선수가 역경에 직면했을 때 정신력 발화 세
부요인의응답빈도비율은경기결과(16.6%), 가족(12.9%),
목표(9.5%), 경기대비(9.5%), 책임감(7.4%), 한계
추구(6.6%), 라이벌(5%) 등으로 나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훈련에서 태권도선수는 경기결과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역경을 이겨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선수의 정신
력 발화를 위해 경기결과에 대한 기대나도전정신프레임
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경기에서 선수가 역경에 직면했을 때 정신력 발

화 세부요인의 응답빈도비율은 승리욕(22.8%), 훈련량
(14.4%), 가족(11.4%), 경기결과(10.3%), 사회적
인적(6.5%), 한계추구(6.5%) 등으로 정신력이 발화되
고 있다. 태권도선수는 경기에서 역경에 처했을 때 승리
에 대한 갈망이 역경을 이기는 힘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
는 동시에 훈련과정에서의 철저한 준비가 정신력 발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훈련에
서 정신력을 발휘한 결과가 경기에서 정신력 발화의 동
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세부영역의응답빈도비율은훈련과경기에서각기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가족(훈련 12.9%, 경기 11.4%)과
경기결과(훈련 16.6%, 경기 10.3%)는 훈련이나 경기
상황과는무관하게공통적으로높은응답빈도비율을보이
고 있다. 경기결과에 대한 기대는 태권도선수가 훈련이나
경기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목표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가족의 지지는 역경 상황에서 선수에게 극
복 의지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훈련에서 태권도선수는 역경에 직면

했을 때 가족을 생각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경기
결과를 기대하며, 목표를 향해 가면 정신력이 발화되어
역경을 극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경기에서는 태
권도선수가 역경에 직면하더라도 훈련량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긍정적 경기결과를 기대하고, 이기고자하는 마
음을 유지하며, 이 과정에서 가족의 고마움을 생각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커진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신력의 발현 맥락에 주목하여 훈련과 경

기에서 태권도선수의 정신력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탐색하고, 상황에 따른 정신력 발화요인의 영향을 비
교할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
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태권도선수는 훈련이나 경기 상황에서 역경에

직면했을 때 목표의식, 외적압박, 보상기대, 도전정신,
사회적지지로 정신력을 발화시킨다. 훈련과 경기에서 정
신력 발화요인의 응답빈도비율을 평균하면 보상기대
(31.2%), 도전정신(23%), 목표의식(17.2%), 사회적
지지(14.8%), 외적보상(13.7%)의 순으로 나타난다.
보상기대가 가장 높은 빈도비율을 보이는 사실은 성과중
심주의 체육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태권도선수의 정신력 발화요인의 영향은 상황

에 따라 달라진다. 훈련에서는 목표의식, 보상기대, 외
적압박, 사회적지지, 도전정신 순으로 응답빈도비율이
나타난 반면, 경기에서는 보상기대, 도전정신, 사회적지
지, 목표의식, 외적압박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권도
선수가 훈련에서 역경에 직면했을 때 선수 스스로나 주
요타자가 선수의 목표를 확인이나 성취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게 하고, 경기에서는 선수 스스로 보상을 기대하
거나 도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면 정신력이 발
화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셋째, 태권도선수의 정신력 발화요인은 상황에 따라

응답빈도비율에서 차이가 있다. 세부영역 중 경기대비와
경쟁자는 훈련에서만, 훈련량은 경기에서만 도출된 발화
요인이며, 목표의식과 외적압박은 훈련에서, 보상기대
와 도전정신은 경기에서 응답빈도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정신력 발화요인의 상황 특수성을 보여주는데 이러
한 결과는 훈련이나 경기에서 정신력 발화를 위한 고려
요소가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태권도선수의 정신력 발화요인에 일반성이 존

재한다. 경기결과와 가족은 훈련이나 경기에서 공통적으
로 높은 응답빈도비율을 차지하고, 사회적지지도 정신력
발화요인으로 유사한 응답빈도비율을 나타낸다. 이는 사
회적지지가 정신력 발화와 관련하여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불변심리자원임을 암시하며, 태권도선수에게 가족
이나 지도자, 동료의 사회적지지는 역경에 처했을 때 상
황에 무관하게 선수의 정신력을 발화시키는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태권도계는 태권도선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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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가족과의 관계는 물론 지도자와 팀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안정적인 사회적지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을 토대로 후속연구에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정신력의 발현맥락에 주목하여 정신

력 발화요인을 탐색하였다. 또한 훈련과 경기의 상황 특
수성에 따른 정신력 발화요인의 영향력을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정신력이 요구되는 현장에 정신력 발화를 위한
개입방법 개발에 단초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
으로 훈련에서는 목표의식이나 외적압박을 반영한 프로
그램, 경기에서는 보상기대나 도전정신을 반영한 프로그
램을 구성해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
다. 동시에 이러한 정신력의 발휘 촉진 프로그램의 효과
나 상호작용 결과 확인은 정신력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
장할 것이다.
둘째, 정신력 발화요인 중 사회적지지에 대한 깊이 있

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지지는 훈련이나 경기 상황
에서 유사하게 높은 응답빈도비율을 차지하는 정신력 발
화요인으로 상황에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선수의 정신력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사회적지
지가 태권도선수의 훈련이나 경기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
운 상황을 극복하는 첫 단계에 작동하는 대응자원일 개
연성을 보여준다. 동시에 사회적지지가 다른 정신력 발
화요인의 점화제일 가능성도 추론해볼 수 있다.
셋째, 심리변수의 발현맥락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

기 위해 자료수집 방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개방형설문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정신력의
복합성을 감안한다면 개방형설문으로 정신력의 발현맥
락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 있다. 또한 개방형설
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내
포한 실제적인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
다. 이에 추가적인 자료수집 방법을 활용하여 발현맥락
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른 정
신력 발현의 과정에 대한 심층 이해를 내용으로 하는 후
속연구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훈련이나 경기에서 선수의 정신력 발화에

대한 이해와 스포츠심리학 연구에서 심리요인 발현 맥락
에 대한 관심의 계기를 제공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선수
의 정신력 발화를 위한 심리적 지원방법 개발의 기초자

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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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 경기에서 태권도선수의 정신력 발화요인

남진아․윤영길(한국체육대학교)

[목적] 본 연구는 훈련과 경기에서 태권도선수의 정신력을 발화시키는 요인을 탐색하고, 탐색된 정신력 발
화요인의 상황에 따른 영향을 비교할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방법] 태권도선수 123명을 대상으로 개방형설문
을 진행한 결과 훈련에서 379개, 경기에서 369개의 정신력 발화 원자료가 수집되었다. 원자료는 귀납적내용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범주화하였으며, 영역별, 요인별 응답빈도비율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연구결
과 첫째, 태권도선수의 정신력 발화요인은 훈련과 경기에서 공통적으로 목표의식, 외적압박, 보상기대, 도전정
신, 사회적지지로 범주화되었다. 둘째, 태권도선수의 정신력 발화요인은 상황에 따라 응답빈도비율에서 차이
를 보인다. 목표의식과 외적압박은 훈련에서 보상기대와 도전정신은 경기에서 응답빈도비율이 높아졌다. 셋
째, 태권도선수의 정신력 발화요인은 상황에 관계없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사회적지지는 훈련과 경
기 상황에서 비슷하게 높은 응답빈도비율을 보이는 요인으로 상황에 무관하게 선수의 정신력 발화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결론] 본 연구가 훈련이나 경기에서 태권도선수의 정신력 발화요인에 대한 이해와 정신력
발현 맥락에 대한 관심의 계기를 제공하는 동시에, 선수의 정신력 발화를 도울 수 있는 심리적 지원방법 개발
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주요어: 태권도선수, 정신력, 발화요인, 훈련, 경기


